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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일(현지시간)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

바하 카리오카 경기장 3에서 열린 2016

리우올림픽펜싱남자개인에페결승경

기에서한국박상영이제자임레를꺾으

며금메달을획득한뒤환호하고있다

연합뉴스

주연

박상영

투자후원부모님추신수초록우산어린이재단현희정순조부부지도자

조연

제자임레

2016810 대개봉 전체관람가

감독

조종형



모두가포기했을때포기하지않은단한사람

소름이돋았다 이 남자의집념에 언빌리버블리우극장!!!

전세계팬들을매료시킨한국펜싱의막내

칼이날아다니는액션에손을꼭쥐고보는긴장감 극적

인역전승에터지는눈물과긴울림

10일(한국시간)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

리오카아레나3에서열린남자펜싱에페개인결승전은한

편의 영화나 다름없었다 이른바 흙수저의 금빛 찌르기

다 블록버스터급이아님에도 잔잔한감동을선사하면서

잠못드는새벽 5000만국민을환호하게했다

주인공인 겁없는청년 박상영(21한국체대)이천하제

일검의꿈을이루는게메인스토리다

박상영은 중학교(진주제일중) 2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

권유로우연히 칼을잡았다가 천하제일검으로성장하는

청년이다 실력과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

긍정적사고로꿈을잃지않고뚜벅뚜벅자신의길을걸어

간다

검객으로성장하는과정은험난했다 집안의반대가가

장 먼저 등장한다 검객으로서의 삶이 쉬운 길이 아닌데

다 여유롭게뒷바라지를해줄수없는점때문에부모님의

반대는극심했다

하지만 겁없는 청년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었다 부모

님몰래밤늦도록학교에서칼을휘두르는일이잦아졌다

어머니최명선씨는온몸이땀에젖어들어오는아들이

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학교를 찾았다가 희미한

불빛아래땀을뻘뻘흘리며훈련을하고있는아들을발견

하게된다그때부터어머니는아들이얼마나펜싱을하고

싶어하는지알게됐다며든든한열혈팬이됐다

하지만없는살림에보호구 펜싱복등비싼장비를구매

해야하는데도선뜻사주지못했고먹고싶은것비싼음식

한번마음껏못사줘가슴아픈날도많았다 그래서매일

전국사찰을다니며기도를올렸다 전국 이름난사찰마다

찾아다녔고 108배를 매일 올렸다 수돗물 튼 것처럼 땀이

쏟아지고 온몸이

아팠지만 아들 생각에

멈추지않았다 절을찾을

때마다 어머니 최씨는 펜싱

선수 박상영 리우올림픽 파이

팅이라는 기도 내용을 기왓장

에적어올렸다

주인공은 짜증 한 번

내지않고무럭무럭성장

했다 경남체고에 진학

해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검

객에 이름을 올리더니 한국

체대에 진학하고는 조선제

일검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

가가나왔다

박상영은그러나만족하지

않았다 세계 검객들과의 한

판 승부를 다짐하며 연습에 열

중 결국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

게됐다

힘들게 얻은 출전권이라 첫 올림픽이지만 거침없었다

32강전부터 러시아의 파벨 수코브를 15대 11로 꺾고 기세

를 올렸다 16강전에서는 이탈리아의 엔리코 가로조를 15

대 12로물리쳤고 8강전에서는스위스의맥스하인저를 15

대 4로여유있게제압했다 급기야 4강전상대인스위스의

벤저민스테펜을 15대 9로누르고결승에올랐다

영화의 백미는 천하제일검을 겨루는 3분짜리 결승전

상대는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른 검객 산전수전을 겪은 백

전노장헝가리의제자임레다 박상영은마지막 3세트까지

9대 13으로뒤지다3세트에들어서도 10대 14까지밀렸다

2분 24초를 남기고 시작되는 막판 역전극은 소름돋는

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

강철심장으로 기적같은5연속득점에성공하며금메달

을거머쥐었다 5000만관객들은 다시보기를누르며 TV

앞으로다가섰다 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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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영선수와어머니최명선씨


